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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라칼라는 AD 198년부터 211년까지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함께 공
동 통치를 했다. 황제에 오를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. 하지만 1살 
터울의 동생 게타와의 경쟁이 심했는데 AD 211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브
리타니아 원정 중 잉글랜드 요크지방에서 죽고 게타가 1인자에 오르면서 경쟁
이 더욱 심화되었다. 결국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죽은 지 1년만인 
212년 2월에 카라칼라는 게타를 어머니 줄리아 돔나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
단독 황제에 올랐다. (가족을 그린 프레스코에서 게타의 얼굴이 지워져버린 이
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.> 이때 카라칼라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해 모든 
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. 온갖 희생을 무릅쓰며 시민권을 얻고자했던 속
주민들이 사라짐으로써, <로마인 이야기>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에 따르
면, 이때로부터, 좀 더 정확히는 영화 <글래디에이터>에 등장하는 포학제(暴虐
帝) 코모두스(180-192)때로 부터 로마는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. 반면에 그리스
도교는 로마제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. 최고 권력자
의 폼 나는 포플리즘이 제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독약이 된 반면, 오랜 기간 
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교에게는 승기를 잡는 보약이 되었다. 


